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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각상량문

丁字閣上樑文

金昌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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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량문(上樑文)과 봉안의식(奉安儀式)

상량문(上樑文)이란 원래 집을 짓고 상량(上樑)할 때 송축(頌祝)하는 글이나, 오늘날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집을 짓게된 공사의 내용 등을 기술(記述)하여 한식건물일 경우 중

도리받침 장혀속에 넣는다.

조선시대 학자 이유원(李裕元)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 보면 상량문(上樑文)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記述)하고 있다. 「상량문(上樑文)이란 공관(工官)의 우두머리가 상량

(上樑)할 때 송축(頌祝)하는 치사(致辭)이다. 세속(世俗)에서 궁실(宮室)을 영건(營建)할 

적에는 반드시 길일(吉日)을 가려 상량(上樑)하는데 친척과 빈(賓)이 밀가루를 반죽하여 

음식을 만드니 오늘날 만두(饅頭)라고 부른다. 다른 음식물과 함께 경사(慶事)를 칭송

(稱頌)하고 이어서 장인(匠人)을 호궤(犒饋)1)한다. 그리고 장인(匠人)의 우두머리가 만

두(饅頭) 등으로 사방(四方)과 상․하 여섯방위의 들보에 던지면서 이 상량문(上樑文)을 

송독(誦讀)하여 송축(頌祝)한다. 이 상량문(上樑文)은 첫머리부터 끝까지 모두 병려문

(騈麗文)2)을 사용하고 중간에 6수(首)의 시(詩)를 늘어놓으며 그 시(詩)는 각각 3구(句)

씩 지어 사방(四方)과 상․하 여섯방위에 안배하니 대개 속례(俗禮)이다.」

0) 犒饋 : 음식을 주어 위로함.

2) 騈儷文 : 修辭하는데 對句를 많이 쓰는 문체. 즉 네 글자와 여섯 글자의 對句로 구성됨.

그리고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제이권(二卷)에는 상량문봉안제의(上樑文奉安祭儀)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敍述)하고 있다. 「상량(上樑)하기 하루전에 병풍가리개 장

막을 들보아래의 정간(正間)에 설치하고(문루(門樓)인 경우에는 아래층에 설치한다) 그 

향(向)에 따라 자리를 깔고 탁자를 차리며 존소(尊所)1)를 기둥 바깥 동쪽 가까이에 설

치하고(왼쪽을 동(東)으로 삼는다. 무릇 아무 방위라고 한 것은 이에 따른다), 상량문(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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樑文)을 읽을 탁자를 정탁(正卓)의 왼쪽에 서향하여 설치한다. 헌관(獻官)
2)
과 제집사(諸

執事)3)의 위치는 섬돌 아래에 설치한다(문루(門樓)인 경우에는 지세에 따른다). 두 줄로 

북향하여 서쪽으로 올라간다. 당일 당상관(堂上官)이하 수참관(隨參官)4)이 시복(時服)5)

을 갖추어 입고 모든 집사자(執事者)는 흑단령(黑團領)을 갖추어 입고 먼저 문밖의 막차

(幕次)6)에 나아가 기다린다. 헌관(獻官)은 흑단령(黑團領)을 갖추어 입고 우화관(于華

觀)에서 기다린다. 상량문(上樑文)이 도착하면 상량문(上樑文)을 가지고 온 사람이 헌관

(獻官)에게 건네주며 헌관(獻官)은 꿇어앉아 받아서 집사자(執事者)에게 준다. 교생(校

生)을 집사자(執事者)로 삼고 예조(禮曹)의 서리(胥吏)가 도와서 거행한다. 집사자(執事

者)는 이것을 받들고 말을 타고 앞에 가고 헌관(獻官)은 뒤따라 문밖으로 나아간다. 집

사자(執事者)가 상량문(上樑文)을 도로 헌관(獻官)에게 주면 헌관(獻官)이 이것을 받들

어 들고 기둥안으로 들어가서 상량문(上樑文)을 읽을 탁자위에 놓고 도로 문밖의 자리

에 나와선다. 모든 집사자(執事者)가 손을 씻고 올라가 음식을 의식(儀式)대로 진설(陳

設)한다. 정한 시간이 되면 모든 집사자(執事者)가 먼저 배위(拜位)에 나아가 네 번 절

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편다(교생(校生)이 동서(東西)로 갈라서서 창(唱)한다). 그리고 

각자 자기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謁者)7)가 수참관(隨參官)과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관

세위(盥洗位)에 나아가 손을 씻고 나서 이어 존소(尊所)에 나아가 동향(東向)하여 선다. 

술을 따르고 나서 알자(謁者)가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위패(位牌)앞에 나아가 세 번 향

(香)을 올리고 꿇어앉아 술잔을 잡고 술을 따라 올린 다음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꿇어앉는다. 상량문(上樑文)을 읽을 축관(祝官)이 상량문(上樑文)을 탁자

위에 펴고 상량문(上樑文)을 읽는다. 다음에 헌관(獻官)이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펴고 내려가서 본래의 자리에 서며, 수참관(隨參官)도 부복(俯伏)하였다가 일

어나서 몸을 바로편다. 상량문(上樑文)을 읽은 축관(祝官)이 그 상량문(上樑文)을 봉안

관(奉安官)에게 준다. 봉안관(奉安官)이 이것을 받들어 들고 대들보 위로 올라가(층층사

다리를 사용한다) 대들보에 넣는다(홈이 있고 뚜껑으로 덮는다). 내려와서 다시 본래의 

자리에 서면 헌관(獻官)이하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편다. 알자(謁者)가 헌관

(獻官)이하를 인도하여 나간다.」

1) 尊所 : 술잔을 드리는 곳.

2) 獻官 : 式의 主祭官

3)執事者 : 각 祭官들을 도와 式을 진행하는 祭官.

4) 隨參官 : 祭主나 모임의 우두머리에 수행하여 참례하는 관원.

5)時服 : 入侍할 때나 공무를 볼 때 입는 옷.

6)幕次 : 장막을 친 곳

7)謁者 : 獻官을 인도하는 祭官.

창경궁(昌慶宮) 문정전상량식(文政殿上樑式)의 경우에는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와 

종묘제례(宗廟祭禮)의 의식(儀式)을 참고로하여 홀기(笏記)를 작성하였다.

      상량문봉안제의홀기(上樑文奉安祭儀笏記) 

      ◇은 불창(不唱)  ○은 창(唱)

◇집례(執禮)는 국궁사배(鞠躬四拜)하고 정위(正位)에 나아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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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자(謁者)는 홀기(笏記)를 받들어 집례(執禮)에게 전(傳)하시오.

○독문관(讀文官)1)은 봉안관(奉安官)2) 및 제집사(諸執事)는 배위(拜位)에 나아가 북향립  

  (北向立)하시오.

○국궁사배(鞠躬四拜)하고 일어나시오.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세수(洗手)를 하시오.

○각자(各自) 정위(正位)에 가서 서시오.

○알자(謁者)는 헌관(獻官)을 인도(引導)하여 배위(拜位)에 나아가 북향립(北向立)하게  

  하시오.

○헌관(獻官)은 국궁사배(鞠躬四拜)하고 일어서시오.

○참사자(參祀者)는 모두 일어서시오.

○입례(立禮)로 사배(四拜)하시오.

○알자(謁者)는 헌관(獻官)을 관세위(盥洗位)로 인도(引導)하시오.

○헌관(獻官)은 세수(洗手)를 하시오.

○알자(謁者)는 헌관(獻官)을 정계(正階)로 오르게 하시오.

○알자(謁者)는 헌관(獻官)을 존소(尊所)로 인도(引導)하여 동향(東向)으로 서게 하시오.

○헌관(獻官)은 감작(監爵)을 하시오.

○사존관(司尊官)3)은 작(爵)에 술을 채우시오.

○알자(謁者)는 헌관(獻官)을 신위전(神位前)으로 인도(引導)하시오.

○헌관(獻官)은 꿇어 앉으시오.

○좌봉관(左奉官)4)은 향로(香爐)를 받들고 우봉관(右奉官)은 향합(香盒)을 받드시오.

○헌관(獻官)은 향(香)을 세 번 사르시오.

○좌봉관(左奉官)은 향로(香爐)를, 우봉관(右奉官)은 향합(香盒)의 뚜껑을 받고 제상(祭  

  床) 위에 올려 놓으시오.

○외봉관(外奉官)은 작(爵)을 받들어 우봉관(右奉官)에게 전(傳)하시오.

○우봉관(右奉官)은 꿇어앉아 작(爵)을 받들어 헌관(獻官)에게 전(傳)하시오.

○헌관(獻官)은 작(爵)을 높혔다가 내려가 좌봉관(左奉官)에게 전(傳)하시오.

○좌봉관(左奉官)은 꿇어앉아 작(爵)을 받아서 신위전(神位前)에 놓으시오.

○헌관(獻官)은 부복(俯伏)하고 일어서 물러나 꿇어 앉으시오.

○모든 제관(祭官)은 꿇어 앉으시오.

○독문관(讀文官)은 상량문(上樑文)을 읽으시오.

○헌관(獻官)은 부복(俯伏)하고 일어서시오.

○모든 제관(祭官)은 일어서시오.

○알자(謁者)는 헌관(獻官)을 인도(引導)하여 배위(拜位)에 내려서게 하시오.

○독문관(讀文官)은 상량문(上樑文)을 봉안관(奉安官)에게 전(傳)하시오.

○봉안관(奉安官)은 상량문(上樑文)을 양상(樑上)에 봉안(奉安)하시오.

○독문관(讀文官)은 정위(定位)에 서시오.

○헌관(獻官)은 국궁사배(鞠躬四拜)하고 일어서시오.

○참사자(參祀者)는 일어서서 입례(立禮)로 사배(四拜)하시오.

○독문관(讀文官), 봉안관(奉安官) 및 제집사(諸執事)는 배위(拜位)에 내려서시오.

○국궁사배(鞠躬四拜)하고 일어서시오.

○알자(謁者)는 헌관(獻官)에게 예필(禮畢)을 고(告)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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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례(集禮)
5)
는 배위(拜位)로 내려서 사배(四拜)하시오.

이와같은 상량문봉안(上樑文奉安)절차는 옛 문헌에 가능한 충실하면서 현대적 어구(語

句)로 표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헌관(獻官)과 독문관(讀文官), 봉안관(奉安官), 집례(執禮)는 시복(時服)을 

입고 나머지 제관(祭官)들은 흑단령(黑團領)을 입는다.

1)讀文官:上樑文을 奉讀하는 祭官

2)奉安官 : 上樑文을 종도리속에 奉安하는 祭官

3)司尊官 : 잔에 술을 따르는 祭官.

4)奉官:잔에 술을 채울 때 잔을 받들어 주고, 奉香官에게 잔을 전하는 祭官.

5) 集禮 : 儀式을 진행하는 祭官.

2. 명릉정자각상량문(明陵丁字閣上樑文)

명릉(明陵)은 조선 제19대 숙종(肅宗)(1674∼1720 재위)과 그의 계비(繼妃) 인현왕후민

씨(仁顯王后閔氏) 그리고 제2계비(繼妃) 인원왕후김씨(仁元王后金氏)의 능(陵)으로 현재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 서오릉(西五陵) 경내에 위치하고 있다.

1988년 5월 20일 정자각(丁字閣)해체보수공사중 발견된 상량문(上樑文)은 정자각(丁字

閣) 어문(御問)의 종도리받침 장혀 속에 봉안(奉安)되어 있었는데 일반적인 상량문 봉안

(奉安)과는 다소 다르게 장혀 옆면을 따내고 그속에 두루말이 형태로 보존되어 있었다. 

16.5m×36㎝크기의 명주천에 쓰여졌다. 발견 당시 명주천은 일부 누런색으로 변색되어 

있었으나 그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전문을 해독(解讀)할 수 있었다. 발견된 상량문(上樑

文)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서 보존처리하여 문화재

2과에 보관토록하여 원본내용을 필사(筆寫)(한밝서당 이희찬)하여 원래의 발견된 장소

인 종도리 장혀속에 넣었다.

본 정자각(丁字閣)의 상량문(上樑文)과 보수공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량문(上樑文)은 

숙종대왕(肅宗大王)의 업적과 인품을 찬양하고 능침(陵寢)과 정자각(丁字閣)을 짓는 내

용을 읊은 것으로 정헌대부행룡양위대호군규장각검교제학신석희(正憲大夫行龍驤衛大護

軍奎章閣檢校提學申錫禧)가 짓고 자헌대부행룡양위대호군 조성교(資憲大夫行龍驤衛大護

軍 趙性敎)가 썼다. 상량문(上樑文) 작성연대는 청(淸)의 연호인 동치(同治)9년 4월 20

일로 표기되어 있어 서기 1870년대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래 번역문은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 이정섭선생이 번역하였다.

명릉정자각중건상량문(明陵丁字閣重建上樑文)

삼가 생각하건대 영도(靈圖)는 후손을 넉넉하게 하도록 도와주니 원릉(園陵)은 신(神)이 

있고 임금의 정성은 선조(先祖)를 추모하는데에서 나타나니 능침(陵寢)은 더욱 웅장하

도다. 환연(煥然)히 다시 보는 것 같으니 환하게 일신되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숙종대왕(肅宗大王)은 큰 업적과 우뚝한 공훈(功勳)으로 열성

조(列聖朝)의 극히 광명(光明)한 덕(德)을 크게 이어 처음 즉위할 때에는 어린 나이였는

데 오래도록 도를 닦음에 교화(敎化)가 이루어져서 주왕(周王)처럼 장수하셨네.
1)

한마디 찬한 말을 들거나 한가지 착한 행실을 보면 밝고 착한 사람을 기용하기를 좋아

하고 자신에 근본(根本)하고 서민에 징험(徵驗)하여 어린이를 가까이 하고 백성을 이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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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기를 즐거워하셨다. 효도와 우애를 정치에 베풀었고 호령(號令)은 착하지 아니한 

것이 없으셨다.

정종(定宗)의 큰 명호(名號)2)를 의정(議定)하니 신과 사람이 시원하게 여겼고 장릉(莊

陵)의 큰 전례(典禮)
3)
를 거행하니 조종(祖宗)에 빛남이 있었다.

태실(太室)에 추가(追加)의 칭호를 드날리니4) 춘추의 의리가 밝아지고 황단(皇壇)에 숭

보(崇報)의 예를 올리니 풍천(風泉)의 생각이 장원(長遠)5)하도다. 중궁(中宮)이 밝게 배

필이 되니 사람들이 모두 보고 우러르며 서루(西樓)
6)
가 업적을 이으니 덕이 더욱 높고

도 높도다.

아름답고 훌륭하여라. 의(義)는 익숙하고 인(仁)은 정징(精徵)하며, 때는 맑고 도(道)는 

통태(通泰)하였네. 좋아하고 미워하는 바를 엄히하여 교훈을 전해주니 성모(聖謀)
7)
가 훌

륭하고 아름다우며 충정(忠貞)을 표상하여 제향(祭享)하니 성대한 의식은 질서정연하도

다.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를 따름에 국가의 안녕을 밝게 징험(徵驗)하고 인수(仁壽)의 

경역에 오름에 즐거움을 엄숙히 지니셨네.

밤늦게 잠자고 식사를 늦추어가며 근심하시고 부지런함은 그 하늘을 대신하여 온갖 국

정을 보살핌이었고 세찬 바람과 우렁찬 우뢰처럼 고무(鼓舞)하니 그 향국(享國)이 46년

이나 되었네.

슬프다. 쓰시던 칼과 신바른 교산(橋山)8)에 비장(秘藏)하니 의관(衣冠)을 가지고 원묘

(原廟)에 나와 노닐었네.9) 백신(百神)이 금속(金粟)10)일을 호위하니 보우(保佑)함이 한

이 없고 2비(妃)가 창오(蒼梧)에서 따르니
11)
 좌우에 계시는 것처럼 신(神)이 오르내리

네. 성묘(省墓)의 예를 빠뜨리지 아니하니 시절따라 수선(修繕)이 없지 아니하였고 건물

이 흔들리기 쉬우니 세월이 오래됨에야 어찌하랴.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 이어 건물을 짓는 큰 의논을 강구하였네. 도지(度支)에서는 공사

를 도와하되 국상의 재결을 품신하였고 공장(工匠)이는 기술을 다하되 전(前)의 규모보

다 더욱 넓혔도다. 운병(雲輧)을 붙잡을 수 없으니12) 상설(象設)을 바라보며 누구를 의

지하랴. 들보를 들어 올리니 날을 듯한 건물 부여잡고 서로 기뻐한다. 산호(珊瑚)의 발

과 보불(黼黻)의 장막은 주구(珠丘)13)의 잣나무와 어울려 정숙, 삼엄하고 조각한 궤(几), 

분칠한 단장은 옥난간(玉欄干)의 꽃에 어리비친다. 삼가 속요(俗謠)를 지어 공교한 공장

이를 권한다.

이영차 들보를 동으로 들어 올리니 머리돌려 영봉(嬰峯)바라보니 상서로운 빛 어리있네.

당년(當年)의 공과 교화가 성대함을 알겠거니 구름자취 전혀 없고 맑게 갠 청공이네.

이영차 들보를 서쪽으로 들어 올리니 익릉(翼陵)
14)
의 봄풀은 무성하게 푸르르네.

옛날의 도서, 사적, 꽃다운 은택 남아있고 옥안(玉雁)은 날아들고 석마(石馬)가 우는도다.

이영차 들보를 남으로 들어 올리니 은혜물결 넘치어서 바다함께 잠기었네.15)

산과 하수(何水)는 안고 밖이 삼천리 강토인데 백성들에게 오늘날까지 지극한 은택 뻗

치었네.

이영차 들보를 북쪽으로 들어 올리니 품계받은 푸른 솔은 영조대왕(英祖大王) 수식(手

植)이네. 성인(聖人)이 성(誠)
16)
의 경지에 이르지 못함을 알겠거니 천지처럼 장구히 신

극(宸極)17)을 모시도다.

이영차 들보를 위로 들어 올리니 북진(北辰)의 거소에는 하늘 섬돌 널찍하네. 두셋 신하  

   동심동덕(同心同德) 기기(騎箕)
18)
처럼 어질었고 오악(五嶽)

19)
 사독(四瀆) 그 정령(精

靈)이 보장되는 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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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차 들보를 아래로 들어 올리니 향그런 직(稷), 맑은 술 제기에 차려놓네. 우리의 종

파(宗派) 지파(支派) 억만자손 편히하니 신명에게 환히 통해 큰 복을 받는도다.

원하옵건대 상량(上樑)한 뒤에 훌륭한 건물은 더욱 튼튼하고 왕실은 장구히 번창할지어

다. 비바람이 들이치지 아니하니 청목(淸穆)한 용위(容衛)는 길이 편안하고 서리, 이슬

내리는 봄․가을에 사모하는 감회가 더욱 깊어진다. 아름다운 제수(祭需)를 흠향(歆饗)

하고 큰 복을 내려 도와주기 바란다.

 정헌대부 행룡양위대호군 규장각검교제학 신 신석희(正憲大夫 行龍驤衛大護軍 奎章閣

檢校提學 臣 申錫禧)는 교명을 받들어 삼가지음.

 자헌대부 행룡양위대호군 신 조성교(資憲大夫 行龍驤衛大護軍 臣 趙性敎)는 교명을 받

들어 삼가 씀.

 동치(同治)9년 4월 12일 진시(辰時)

명릉정자각중건상량문(明陵丁字閣重建上樑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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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치구년사월십이일진시(同治九年四月十二日日辰時)

○상량문(上樑文) 발견현황

 -일시 : 1988년 5월 20일

 -발견자 : 배기선(목공)

 -발견장소 : 정자각 어칸 종도리 받침 장혀속.

 -규격 : 가로 16.5m 세로 36㎝

 -재료 : 명주천

○보수공사개요

 -기간 : 1988. 5. 4∼1988. 8. 1

 -시공자 : 대동건설(주) 대표 남기옥

 -감독관 : 문화재관리국 건축기사보 조인규

 -소요예산 : 45,521,000월

 -공사개요

  ․연목이상 해체보수(28.89평)

  ․지붕공사 : 기와교체 30%, 회첨골 기와 동판깔기 14.4㎡

  ․목공사 : 연못이상 해체후 부식재교체(장연 30본, 단연 20본, 부연 25본, 목기연30   

             본, 개관 50%), 기둥 드잡이 

  ․석공사 : 침하 주초석 4개소 및 기단 드잡이

  ․기타 벽체 해체보수, 교체 부재 고색 땜단청, 방충방연재 도포.

  1)周王처럼 장수하셨네 : 周의 文王과 武王은 선정을 베푼 제왕으로 文王은 97세를 살았고 武王은 93세를   

살았다. 즉 숙종이 周의 文․武王처럼 교화를 잘 펴서 장수하였음을 뜻한다.

  2)定宗의 큰 명호 : 조선 제2대 왕 정종은 숙종7년(1681)에 定宗이란 廟號가 追上되었다.

  3)莊陵의 큰 典禮 : 조선대 6대 왕 단종은 1455년 숙부인 首陽大君에게 왕위를 양위하고 1457년에 魯山君으

로 강봉되어 영월에 유배되었다가 죽었다. 숙종 7년(1681)에 大君에 追封되고 숙종 24년(1698)에 복위되어 廟

號가 莊陵으로 追上되었다.

4)太室에…드날리니 : 太室은 太廟를 말한다. 즉 太廟는 역대 왕의 神位를 奉安하는 宗廟의 正殿이다.

5)皇壇에…長遠하도다 : 皇壇 즉 大報壇을 가리키며, 風泉은 飛風 下泉의 略語로 周道를 생각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明을 숭모함을 가리킨다. 숙종이 1704년 昌德宮 서북쪽에 大報壇을 설치하여 매년 3월에 明의 神宗

으로 제사지냈다. 明의 神宗이 임진왜란때 원병을 보내 왜적을 물리치고 조선을 도운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壇을 설치한 것이다. 飛風은 詩經의 檜風의 편명으로 周道를 생각하여 읊은 詩이고 下泉은 治世를 사모하여 

읊은 것이다.

6)西樓 : 서쪽에 있는 높은 樓閣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숙종을 이은 왕으로 생각된다.

7)聖謀 : 임금의 교훈.

8)橋山 : 중국의 陜西省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황제의 陵이 있다. 여기서는 숙종의 陵을 가리킨다.

9)冠을…노닐었네 : 원묘는 太祖의 사당인 太廟를 말한다. 漢代에 한달에 한번씩 漢高祖의 衣冠을 가지고 漢

高祖의 사당에 出遊하였다. 여기서는 숙종의 衣冠을 가지고 숙종이 묘셔진 太廟에 거닌다는 뜻이다.

10)金粟 : 중국 陜西省에 있는 산 이름. 산 위의 부수러진 돌이 황금조알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 위에 唐

玄宗의 陵이 있다. 여기서는 숙종의 陵을 가리킨다.

11)2妃가…따르니 : 蒼梧는 중국 湖南省에 있는 지명으로 舜임금을 蒼梧의 들판에 장사지냈다. 여기서는 숙종

의 계비 仁顯王后 閔씨와 역시 계비인 仁元王后 金씨의 두 妃가 숙종의 陵과 같은 明陵에 모셔졌음을 뜻한다.

12)雲輧은 天女가 타는 수레로 王의 승하를 의미한다. 즉 승하하는 왕을 붙잡을 수 없음을 뜻한다.

13)珠丘 : 구슬이 쌓여 이루어진 산. 즉 陵을 모신 산을 말한다.

14)翼陵 : 숙종의 初妃 仁敬王后 金씨의 陵이다.

15)은혜물결…잠기었네 : 남쪽바다까지 왕의 德化가 미쳤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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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誠 : 中庸에 誠이란 하늘의 道라 하였다. 여기서의 聖人은 숙종을 가리킨다.

17)宸極 : 天帝의 처소를 말한다.

18)騎箕는 은나라 高宗때의 명제상 傳說을 말한다. 즉 숙종의 신하들이 부열과 같이 어짐을 뜻한다.

19)五嶽 : 四瀆 그 精靈 : 五嶽은 동쪽의 泰山, 서쪽의 華山, 남쪽의 衡山 북쪽의 恒山, 중앙의 崇山이며, 四瀆은 

동쪽의 江水 북쪽의 濟水, 서쪽의 河水, 남쪽의 准水를 말한다. 인물은 嶽瀆의 精靈에 의해 출생한다고 한다.

정자각(丁字閣) 어칸의 종도리 받침 

장혀 측면을 따내고 그 속에 상량문(上樑文)이 봉안(奉安)되어 있었다.

상량문(上樑文)의 길이가 16.5m로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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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릉정자각상량문(獻陵丁字閣上樑文)

강남구 내곡동 13-1에 자리잡고 있는 헌릉(獻陵)은 조선 제3대 왕 태종(太宗)(1398∼

1418) 재위)과 그의 비(妃) 원경왕후(元敬王后)(1365∼1420)민(閔)씨의 능(陵)이다. 상량

문(上樑文)은 1988. 6. 10 정자각(丁字閣) 보수공사중 어간(御間)의 종도리 받침 장혀 

사이에서 두루말이 형태로 발견되었는데 2개가 나왔다. 한 개의 크기는 124㎝×59㎝이고 

나머지 한 개는 한지가 퇴색되고 그 보존상태가 불량하여 개봉이 불가능하였다.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은 정자각(丁字閣)을 새로이 중건(重建)하면서 작성되어 한지 보

존상태가 좋은 것 같고 개봉이 불가능한 것은 태종(太宗) 승하 후에 바로 정자각(丁字

閣)을 축조(築造)할 때 제작되어 그 보존상태가 나쁜 것으로 판단된다. 한지는 2겹을 배

접하여 사용하였는데 상량문(上樑文)에 작성연대가 기록되어 있지않아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다. 원본 2개는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서 보존처리하여 문화재2과에 

보존토록하고 그 내용을 필사(한밝서당 이희찬)하여 발견된 장혀속에 넣었다.

상량문(上樑文)은 오래되어 낡은 정자각(丁字閣)을 새롭게 지을 당시의 정자각축조내용

(丁字閣築造內容)을 읊은 것으로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 이정섭선생이 번역하였다.

헌릉 정자각 중수상량문(獻陵 丁字閣 重修上樑文)

삼가 생각하건데 영침(靈寢)을 모신지 여러해가 되니 바야흐로 무너지는 근심이 있을까 

두려워했는데, 새 건물을 짧은 기일안에 짓게되니 곧 크고도 넓은 아름다움을 칭송한다. 

이에 산릉(山陵)1)은 더욱 빛이 나고 훌륭한 연하(燕廈)2)는 하례함직 하도다.

위대한 우리 태종대왕(太宗大王)은 신무(神武)함이 세상에 드무시니 천운이 당신몸에 

있었네. 군사 한번 출등하에 큰 공훈을 이룩하니 가인(家人)을 감화하여 나라를 다스렸

고, 국가의 터전을 백대에 열어주니 후손에게 곡을 주고 전왕의 업적 더욱 빛냈도다.

훌륭하신 성비(聖妃)는 장경(藏敬)하고 진실한 치신(治臣)은 협찬하였다. 교산(橋山)에 

장례모심은 실로 주공(周公)의 부장(祔葬)하는 예의를 따랐고3), 옥전(玉殿)의 의관(衣

冠)은 곧 한(漢)나라 태조묘(太祖廟)의 제도4)를 갖추었도다. 

이끼는 서리와 이슬 그 얼마나 겪었던고, 마름나물은 봄․가을로 어기지 않고 제사드렸네. 

다만 세월이 점차 멀어짐으로 인하여 서까래와 기둥이 장차 무너지게 됨을 면치 못하였

네. 우리 성상께서 유업(遺業)계승하여 건물짓는데에 뜻이 간절하고 선왕을 사모하는 정

성을 받쳤도다. 선왕의 영을 모신 사당을 사모하여 실로 달마다 나와 거니는 곳으로 삼

았다.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하였으니 어찌 시세가 쇠체(衰替)한 혐의

를 돌아보랴. 측량설계함은 일체 전의 규모에 의거하니 기지를 더 넓히지 아니하였고, 

검소 간약함은 곧 옛 훈계를 따르니 지나치게 사치함을 경계하였다.

자르고 옮기는 공사를 마치고 나자 고대(高大)하고 화려한 건물로 일신해졌다.

용이 서리고 봉새가 날으는 듯하니 왕릉(王陵)이 더욱 높음을 깨닫겠고, 새가 날개를 편 

듯, 꿩이 나는 듯하니 모두 좋은 재목, 잘 다음어진 건물을 우러러 칭송한다. 삼가 축복

의 노래를 불러 큰 들보 올리는 일을 돕는다.

이영차! 들보를 동쪽으로 들어올리니 남한산(南漢山) 봉우리들중에 형세 가장 웅장하네.

안팎으로 둘러쌓여 보좌를 이루었으니 만년의 아름다운 기운 유궁(幽宮)을 향하도다.

이영차! 들보를 서쪽으로 들어올리니 선릉(宣陵), 정릉(精陵)5) 멀지않은 곳에서 바라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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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스런 할아버지 신명한 손자 서로 계승하니 한결같은 그 공덕은 하늘과 가지런하네.

이영차! 들보를 남쪽으로 들어올리니 하늘높이 솟은 나무 빽빽히 들어섰네.

조촐한 제사를 드리고나자 좋은 징조 응하여 지초(芝草)가 새로나고 상서로운 이슬 달

콤하네.

이영차! 들보를 북쪽으로 들어올리니 도도한 강수(江水), 한수(漢水), 경국(京國)으로 향

해가네.6) 

이영차! 들보를 위로 들어올리니 쳐다보면 높디높아 하늘공간 넓기도 하네.

신거(宸居)인 북극성(北極星)7) 높은자리 상상하리니 뭇별이 둘러싸서 앞 다투어 향하리.

이영차! 들보를 아래로 들어올리니 엄숙한 밝은 뜨락 말끔이 청소했네.

높은 언덕 감싸는 곳 백령(百靈)이 모여드니 영원히 상운(祥雲)있어 석마(石馬)
8)
를 보호하리.

원하옵건데 상량한 뒤에 주구(珠丘)9)는 무너지지 않고 금속(金粟)10)은 더욱 튼튼하며, 

귀신은 뜰에 오르내리며 옆에 계시듯이 하여 제사가 끊어지지 않음으로써 늘 흠향하고, 

보호하며, 천명을 내리어 자손이 수효(壽孝)하고 창성하도록 영원히 복을 줄지어다. 그

리하여 산과 하수는 전우(殿宇)를 부호하여 유구히 전하고 해와 달은 종묘(宗廟)제사와 

아울러 길이 빛날지어다.

헌릉정자각중수상량문(獻陵丁字閣重修上樑文)

○상량문발견현황(上樑文發見現況)

 -일시 : 1988. 6. 10

 -발견자 : 박상태(목공)

 -발견장소 : 정자각 어칸 종도리 받침 장혀사이

 -규격 : 가로 124㎝×세로 59㎝

 -재료 : 한지(2겹)

○보수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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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1988. 4. 27∼1988. 7. 6

 -시공자 : 한성기업(주) 이정하

 -감독관 : 문화재관리국 건축기사보 오석근

 -소요예산 : 37,877,000원

 -공사개요

  ․도리이상 해체보수(28.22평)

  ․지붕공사 : 기와교체 45%, 회첨골 동판잇기 14㎡

  ․목공사 : 도리이상 해체 후 부식재 교체(장연 36개, 단연 102개, 부연 30개, 목기연  

             50개, 개판 80%, 하방 6개, 풍판 20%, 평고대 100%)

  ․석공사 : 기단석 해체보수 및 초석 드잡이 4개소

  ․기타 벽체해체보수 및 교체부재 고색 땜단청 방충방연제도포

1)山陵 : 원문의 虎丘는 산이름. 여기서는 왕릉을 모신 산을 가리킨다. 吳王 闔閭의 무덤이 있는 것인데 장사

지낸지 3일만에 白虎가 그 위에 걸터앉아 있었으므로 이름 붙여진 것이다.

2)훌륭한 燕廈 : 원문의 燕廈는 큰 집이 낙성되자 제비가 와서 하례함을 말한다.

3)橋山에…따랐고 : 橋山은 黃帝의 능이 있는 산이름. 王陵을 가리킨다. 祔葬하는 법은 周公이후에 비롯되었다.

4)玉殿에…제도 : 漢代에 한달에 한번씩 漢 高祖의 衣冠을 가지고 한 고조의 사당에 出遊하였다. 여기서는 태

종의 의관을 太廟에 모셔둔 것을 뜻한다.

5)宣陵, 精陵 : 宣陵은 成宗의 능이고 精陵은 中宗의 능이다. 헌릉에서 서쪽에 위치해 있다.

6)도도한…향해가네 : 강수와 한수가 바다로 흘러가듯 온 천하가 천자나라인 중국 서울을 향해 존숭한다는 뜻이다.

7)宸居인 北極星 : 제왕이 거처하는 곳을 말한다. 「論語」 爲政에 정치를 덕으로써 함이 비유컨대, 북극성이 

재자   리에 있으면 모든 별이 그를 향하여 운행하는 것과 같다 하였다. 즉 제왕이 있는 곳을 향함을 뜻한다.

8)石馬 : 왕릉가에 세워놓은 석물을 말함.

9)珠丘 : 왕릉을 모신 산.

10)金粟 : 산 이름으로 산위에 부스러기 돌이 활금색 조알같으므로 붙여진 이름. 산위에 唐 宗의 능이있다. 여

기서는 태종의 능을 가리킨다.

정자각(丁字閣) 어칸의 종도리 받침 장혀위에서 발견된 상량문

241



- 12 -

상량문(上樑文) 보존상태가 아주 양호하다.

4. 정릉정자각상량문(貞陵丁字閣上樑文)

정릉(貞陵)은 조선(朝鮮) 태조(太祖)의 계비(繼妃) 신덕왕후(神德王后)의 능(陵)이다. 원

래 중구 정동에 있던 것을 태종(太宗)9년(1409) 2월(月)에 현재의 위치인 성북구 정릉동

으로 옮겨왔다.

1987. 5. 19 정자각(丁字閣)보수공사 중 정자각(丁字閣) 어칸의 종도리와 장혀 사이에서 

상량문(上樑文)이 발견되었다. 상량문(上樑文) 내용(內容)을 촬영 기록한 후 문화재연구

소 보존과학연구실에서 보존처리하여 발견장소인 원래의 위치에 다시 넣었다. 상량문

(上樑文)의 크기는 가로 136㎝, 세로 60㎝이고 한지에 쓰여 있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한지가 다소 퇴색, 변질되어 15자(字)의 한자는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아래의 상량문(上樑文) 번역은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 이정섭선생이 한 것으로 정자각

중건(丁字閣重建)과 신덕왕후(神德王后)를 찬양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貞陵丁字閣重建上樑文

생각건대, 공경히 받드는 도리로써 헤아려보면 폐추(廢墜)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수리해

야 하고, 상설(象設)1)의 의식으로써 논하면……사리에 있어서 본디 당연한 것이고 옛 

사실을 상고해 보아도 또한 그러하였다. 그러므로……(원문 파손으로 ○○자 빠짐)……

삼가 생각하건대,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는 성조(聖祖)
2)
의 배필이 되어 신공(神

242



- 13 -

功)
3)
을 몰래 도우셨다. 태조께서 나라를 다스리던 초기에 고명(誥命)

4)
을 받았으니 중전

(中殿)의 자리가 이미 바르고 아름다운 덕이 시호(諡號)를 정할 때에 나타났으니 능호

(陵號) 또한 정릉(貞陵)이셨다. 다만 지금까지 빠뜨린 일이 있었으니 아직도 전각(殿閣)

이 없는 것이 관례가 아니며 세월이 오래되어 이 인순(因循)함이 있었으나 사체(事體)가 

미안하여 어지러짐이 있는 듯하다. 다행히도 유신(儒臣)의 헌의(獻議)로 이에 유사(有

司)담당관에게 명하여 공사를 일으키니, 백성을 수고롭히지 아니하고도 짧은 기일 안에 

완성하였다. 아람찬 그 서까래는 이미……… 다하였고, …능히 검푸른 단청의 공법을 따

랐다. 큰 건물지어 좋은 송(頌)으로 이에 노래한다.

들보를 동쪽으로 올리니

원근의 여러 능이 시계에 들어오네.

그 중에 건원릉(健元陵)5) 언저리에 잣나무는

의의(依依)한 푸른 빛이 창으로 스며든다.

들보를 서쪽으로 올리니

그 기세는 하늘 높이 솟았네.

실바름은 밤마다 맑은 누각(漏刻)6) 전해주니

그 당시 새벽 알리는 닭소리가 상상하리.

들보를 남쪽으로 올리니

산은 옹기종기 솟았고 물은 못을 이루었네.

해마다 공상(公桑)
7)
은 푸른 잎새 돋아나니

완연한 잠실(蠶室)은 새 누에를 기다리도다.

들보를 북쪽으로 올리니

도봉산(道峰山) 봉우리들 옥처럼 솟았네.

산은 구름 기운 불어내여 붉은 처마 감돌리니

천지처럼 장구하게 다함없이 전하리.

들보를 위로 들어올리니

구름개고 바람 맑고 옥우(玉宇)는 광활하네.

전각 모서리는 위로 자미원(紫微垣)8)에 맞닿고

북극성 네 개의 별
9)
 그 형상 다시 나타나도다.

들보를 아래로 들어 내리니

귀신이 호위하고 제비들이 하례하네.

명정(明庭)은 엄숙하고 태계(泰階)
10)
는 고르네.

만만년 영원토록 큰 복을 내리도다.

원하옵건대, 상량한 뒤에 천신(天神)이 복을 내리고 지신(地神)(땅귀신)가 신령을 보여

주소서. 산골짜기 향풀과 시냇가 풀로 황한(潢汗)
11)
의 제수를 올리고 소나무 기둥과 잣

나무 판자로 크고 넓은 아름다운 전각 지은 것 칭송하니 큰복을 끝없이 누리고 영원토

록 떨어뜨리지 말게 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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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정자각중수상량문(貞陵丁字閣重修上樑文)

○상량문발견현황(上樑文發見現況)

 -일시 : 1987. 5. 19

 -발견자 : 김인선(목공)

 -발견장소 : 정자각(丁字閣) 어칸종도리와 장혀사이

 -규격 : 가로 136㎝×세로 60㎝

 -재료 : 한지(1겹)

○부수공사개요

 -기간 : 1987. 5. 7∼1987. 9. 4

 -시공자 : 대륙토건사(주) 한복석

 -감독관 : 문화재관리국 건축기사보 오석근

 -소요예산 : 34,980,000원

 -공사개요

  ․창방(昌防)이상해체보수(24.93평)

  ․지붕공사 : 기와교체 40%, 회첨골 동판잇기 9.6㎡

  ․목공사 : 창방(昌防)이상해체후 부식재 교체(창방(昌防)7개, 도리 1개, 장혀 2개, 장  

             연 23개, 단연 5개, 부연 32개, 목기연 26개, 풍판 30%, 평고대 100%교체)

  ․석공사 : 기단 및 계단 3개소 해체보수

  ․기타 벽체해체보수, 교체부재 고색땜단청, 방충방연재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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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象設 : 능이나 원 등에 석물이나 홍 살문을 설치하는 것.

2)聖祖 : 여기서는 조선 태조를 말함.

3)神功 :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공덕 즉 태조가 조선을 개국한 공을 말함. 

4)誥命 : 중국에서 神德王后에게 조선 태조의 王妃로 승인하는 문서.

5)健元陵 : 조선 태조의 능, 신덕왕후 남편되는 태조의 능이므로 능 언저리에 있는 잣나무를 특별히 들어 강

조한 것이다.

6)漏刻 : 물시계의 漏壼안에 세운 漏箭에 새긴 눈금. 곧 시각을 말함. 

7)公桑 : 임금의 뽕나무밭. 왕비들이 公桑과 蠶室을 두었는데 왕비가 누에치기를 시범보인 일이 있다.

8)紫微垣 : 하늘의 별이름으로 북두성 북쪽에 있음. 즉 天帝가 자리함.

9)북극성…볕 : 북두7성이 두표(杓) 즉 5∼7까지의 세별이 가려져서 네 개의 별만 남아 있음을 말한다. 북두7

성이 다시 보임을 말한다.

10)泰階 : 별 이름, 3태성, 하늘의 새개의 계단. 上階는 天子로, 中階는 諸侯 公卿으로, 下階는 庶人으로 삼음. 

3계가 고르면 음양이 고르고 비바람이 때맞추어 불고 사직과 귀신이 다 적의함을 얻어 천하가 크게 편안해진

다 한다.

11)潢汗 : 고여있는 물.

상량문(上樑文)을 쓴 한지가 다소 퇴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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